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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띵까띵까’… 건지산 베짱이숲 ‘신기방기’… 완산칠봉 도깨비숲

‘뛰어놀만한숲이우리집가까이에생겼어요’

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전주시가 도심 곳곳에 아이들이 스
스로 몸을 돌보며 숲속에서 맘껏 놀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숲
놀이터인‘야호아이숲’을 늘려나가고 있다.
전주시는 완산칠봉과 동물원 인근 건지산에서 각각 추진했

던 아이숲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숲놀이터인‘야호
아이숲’이 총 6개소로 늘었다고 15일 밝혔다.�야호아이숲 조성은 아
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‘야호프로젝트’의 핵심사업으로,
앞서 시는 조경단 인근‘임금님숲’,�남고사 입구‘딱정벌레숲’,�천잠
산‘떼구르르 솔방울숲’,�서곡지구‘꼬불꼬불 도토리숲’등 4개소를
조성·운영해왔다.

먼저,�최근 조성된 건지산의‘띵까띵까 베짱이숲’은 큰 나무와 울퉁
불퉁한 지형을 이용해 스릴 넘치는 짚라인과 나무위의 집,�통나무 시
소,�숲밧줄 흔들다리,�널빤지 미끄럼틀이 연결돼 있어 아이들이 띵까
띵까 놀면서 모험놀이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꾸
며졌다.
완산칠봉의‘신기방기 도깨비숲’의 경우,�구름다리와 철봉,�윗몸일

으키기 등 숲속의 오래된 운동기구가 통나무 흔들다리와 그네,�미끄
럼틀로 변신했다.�또,�평범했던 벤치가 아이들의 대형 바둑놀이판으로
바뀌는 등 신기방기한 놀이공간으로 탈바꿈됐다.

시는 도심 곳곳에 조성된 야호아이숲이 아이들이 어떠한 통제나 간
섭 없이 스스로 몸을 돌보며 건강한 위험을 즐길 수 있어 오색감정과
놀이본능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창의적 성장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
고 있다.
시는 현재까지 조성된 야호아이숲 6곳에 이어 오는 2020년까지 4개

소를 추가 조성,�총 10개소의 야호아이숲을 조성·운영할 방침이다.
이에 앞서,�시는 올해 추가 조성된 아이숲 2곳에서 아이들과 신나게

놀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‘놀이관찰 프로그램’을 진행했으며,�준공
후에도 인근 아이들을 초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미리 놀아보는 시간을
갖는 등 아동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놀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
놀이터 조성에 힘써왔다.
또한,�아이숲 조성 시작단계부터 줄곧 함께해 온 다울마당 위원들과

사업대상지 현장답사,�용역결과 검토,�공사 추진사항 점검 등 모든 과
정을 함께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시민 의견이 빠짐없이 아이숲에 담
길 수 있도록 했다.
그 결과,�아이숲 6개소는 장소마다 색다른 테마로 조성됐으며,�솔방

울 농구대와 통나무 미끄럼틀,�2인 나무그네 등 다른 곳에서는 쉽게
찾아볼 수 없는 특색있는 놀이공간으로 채워졌다.
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“아이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아이숲

을 만나볼 수 있도록 권역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
획”이라며“아이들의 자연감수성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
놀이공간을 계속 늘려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한편,�시는 아이들의 놀권리 회복과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을 위해

야호아이숲 외에도 지난 4월부터 유아숲지도사가 배치된‘인후공원
유아숲체험원’도 운영하고 있다.� /기동취재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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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띵까띵까베짱이숲’·‘신기방기도깨비숲’추가조성

총 6개소로늘어…시,�2020년까지 10개소운영예정


